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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과학기술관련 조직 및 기관 

1.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계와 역할분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독일의 공공연구기관에 공동으로 기관지원을 하고 있다. 기관지원의 대상이 되는 공공연구기관에는 주로 대
학 등에 연구자금을 배분하는 독일연구공동체(DFG)외에, 국가의 연구센타에 상당하는 대규모연구센터, 기초과학의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막스플랑크협회, 응용기술의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프라운호퍼협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이 수취하는 기관지원은 <표 
1>과 같다. 

전국 330개 대학은 주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교육과 연구의 양 부문을 포함하여 대학에는 16개 주를 합계하면 약 300억 마르
크가 주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교육과 연구의 용도별 분리가 어렵지만, 추정으로는 이 중 100억 마르크 이상
이 연구개발자금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2/3에 상당하는 것이다. 대학에는 11만명의 연구자가 종
사하고 있는데, 대학을 위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은 약 16억 마르크이다. 

주정부의 지출처에 관해서는 교육관련을 포함한 과학기술지출전체에 대한 통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16개 주를 합한 과학기술
지출합계는 1993년도는 135억 4,600만 마르크로(<표 2> 참조). 이중 72%가 대학에, 23%가 대학이외의 연구교육기관에, 그
리고 5%가 민간기업에 충당되었다. 주정부의 과학기술지출 중 연구개발지출액은 1995년도는 150억 마르크를 넘었을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1995년도의 대학 운영비 337억 마르크 중 291억 마르크가 주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인데, 그 중 100억 마르크 이상이 총 149억 
마르크의 대학 연구개발비 중 기간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1993년도 결산에서는 대학의 연구개발지출 138억 마르크 중 
39억 마르크(28%)는 자연과학의 연구에, 37억 마르크(27%)가 의학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사회과학에는 27억 마 

 

<표 1>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기관지원 

<표 2> 주정부와 자치체의 과학기술지출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8-008.HTM (1 / 13)2006-05-08 오후 4:01:34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IMAGE/AB01-1998-M08-0080-01.GIF


과학기술정책 Vol.8 No.8 008

르크가 사용되었다. 주정부의 과학기술지출 중 대학 이외의 교육·연구기관에 지불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50억 마르크에 가깝다. 

이 중 반 이상이 <표 1>의 연구기관을 위한 기관지원이다. 

2.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연방정부의 조직 

과학기술연구에 관련되는 연방정부의 조직으로는 각 성청이 직접 운영하는 56개 성청내 연구시험기관 외에, 16개 대규모연구센
터(GFE), 독일연구공동체(DFG), 막스플랑크협회의 113개 연구소와 워킹 그룹, 프라운호퍼연구소의 49개 시설, 83개의 블루리
스트연구기관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주정부와 자치체가 가진 연구기관이 89개가 있으며, 이들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과학박
물관이나 도서관 등도 500개에 이른다. 또 특수한 형태로는 연방정부 100% 소유의 유한회사인 독일우주기관(DARA)도 들 수 
있다. 이들 과학기관의 운영비는 총 163억 마르크(1995년)로, 그 중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된 금액은 123억 마르크
였다. 그리고 독일우주기관(DARA)은 대규모연구센터의 하나인 독일항공우주연구소(DLR)와 합병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하에
서는 대규모 연구센터,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블루리스트연구기관에 대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규모 연구센터 

전국 16개소에 설립되어 있는 대규모연구센터(정식명칭은 「대규모연구시설」)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억 마르크가 
넘는 기관지원을 받고 있어, 그 규모와 기능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독일의 국립연구센터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각각의 센터는 독
립운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센터가 가맹하는 상부단체가 본에 설립되어 공동으로 PR활동이나 로비활동을 하고 있
다. 이 상부단체는 1995년말에, 종래의 명칭인 "AGF"에서 헤르만 폰 헬름호르츠 독일연구센터공동체(약칭 : HGF)로 명칭을 변
경하였다. 

16개 연구센터는 가장 작은 것도 500명 이상, 큰 센터에서는 4,000명 이상의 인원이 일하고 있다. 16개 센터의 인원 합계는 2만 
2,000명이며, 사업비의 합계는 약 40억 마르크에 달하고 있다. 분야별 예산경위를 <표 4>, 1997년의 센터 분야별 예산을 <표 
5>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센터의 조직형태는 다양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센터가 9개, 재단형식의 센터가 5개 외에, 2개소의 센터
는 협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센터 중 대부분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설립되었는데, 1976년에는 브라운 슈바이크에 
바이오테크놀로지연구소가, 1980년에는 브레머하펜에 극지해양연구소가 창설되었다. 독일통일 후에는 구동독지역에 세군데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어, 포츠담에 지구과학연구센터가, 베를린에 막스 델브뤼크분자의학센터가, 그리고 라이프찌히에 라
이프찌히=할레 환경연구센터가 모두 1992년에 구동독과학 아카데미를 모태로 하여 신설되었다. 몇 군데의 센터는 정부의 프로
젝트지원의 접수창구업무와 정부센터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스폰서」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연구프로젝
트에 관하여 심사, 평가, 조정, 감독, 성과평가 등을 정부를 대신하여 센터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는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기관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90%는 연방정부의 재정으로부터 지출되고 있다. 재정
규모에서 가장 큰 센터는 독일항공우주연구소(쾰른), 칼스루우에연구센터, 유리히연구센터의 세군데이다. 다른 많은 센터는 정부
의 기관지원이 1억 마르크에서 1억 5,000만 마르크 규모인데 반해, 이 세군데 센터는 4억 마르크 이상의 기관지원을 받고 있다. 
인원수도 3,000명에서 4,000명의 규모로, 다른 센터가 많아야 1,500명에 그치고 있는데 비하면 배 이상의 규모이다. 칼스루우에
와 유리히 연구센터는 1950년대에 원자력연구를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설립된 것인데, 원자력발전에 관한 국가연구프로젝트
는 현재 그 사명을 끝마쳤기 때문에 이들 센터는 핵융합, 환경, 정보, 소재, 마이크로 시스템기술, 에너지, 생화학 등으로 연구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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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넓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칼스루우에연구소는 정부의 기관지원 이상 규모의 자체 수입을 자랑하고 있다. 칼스루우에 이외에
도 대형실험설비를 가진 함부르크의 독일전자사이크로트론과 다름슈타트의 중이온연구소, 유리히연구소, 베를린의 한 마이트너
연구소 등은 민간기업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정부 재정난의 어려움도 있어 공공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사업비의 확보에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여 민간기업과
의 협력이 없어서는 안된다.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각 센터에서의 위탁연구와 서비스기능의 민간에 대한 제공을 촉진하도록 요청
하고 있다. 또 독자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센터의 독자수입의 증가가 기관지원의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손을 쓸 방침이
다. 또 조직의 합병에 따라 슬림화하여 효율적인 연구구조를 실현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규모연구센터인 독일항공우주연
구소(DLR)와 연방정부의 독일우주기관(DARA)을 합병하는 것도 결정되었다. 

대규모 연구센터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경직된 조직으로, 특히 고령자에 치우친 연령 구조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젊은 연구자의 채용이 중요하지만, 현재의 관료우대에서는 어려운 일이며, 많은 중고년 연구자가 퇴직연령에 
달하는 2001년 이후에 차세대의 중견연구자가 육성되지 않을 위험성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프로젝트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규모연구센터이지만, 국가프로젝트 자체의 역할이 「에너지」나 「우주」에서 「환경」이나 「의료」로 변화하고 있다. 또 하
이테크기술에서 독일의 산업계가 미국과 일본에 뒤떨어지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정치가와 경제계로부터 불만이 많아, 대량의 연
구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산업계에 대한 기술이전이 적은 점이 대규모연구센터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과
학계에서는 첨단기술의 모든 영역에서 독일이 세계의 Top에 서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 전략적인 연구개발정
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계, 경제계, 연방정부, 주정부의 대표로 조직되는 HGF평의회에서 전략적 연구분야
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대규모 연구센터가 연구활동에 있어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
도록 센터의 범위를 초월한 조직의 개혁도 요망되고 있다. 재정면에서는 기본지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사용하고, 이 자금을 HGF
평의회에서 결정된 연구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하고, 각 센터가 민간기업이나 다른 센터와의 협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이 자금
을 획득하는 안이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자금의 일부를 독일연구공동체(DFG)를 통한 신청·인가 절차를 거침으로써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헤르만 폰 헬름호르츠공동체(HGF)에 1억 5,000만 마르크 정도를 「전략적 연구기금」으로 pool하여, 거기로부터의 자금획득
을 각 센터의 연구팀이 경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각 센터가 과학기술전략상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 계획을 제안
하고 가장 우수한 계획에 기금의 자금이 제공된다. 

이것도 연구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연구성과의 생산성」을 가장 높이려는 연방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기금은 1998년부
터 시작되게 되어 있다. HGF는 1997년 7월 1일부터 150명의 젊은 연구원을 지원하는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
는데, 전략적 연구기금에 의해서도 최대 500명의 젊은이 육성이 가능해진다. 

<표 3> 대규모연구센터의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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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규모연구센터의 분야별 예산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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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규모연구센터의 1997년도 분야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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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막스플랑크협회 

막스플랑크협회는 전국에 75개의 연구소와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1997년 1월 시점에서 합
계 약 1만 735명이었다. 그 중 2,724명이 과학자이다. 기초과학연구에 특화하고 있는 막스플랑크협회는 운영비의 90% 이상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기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연구원이나 직원도 대부분이 기관지원으로부터 급여가 지불
되고 있는데, 323명의 과학자와 177명의 보조기술자·직원이 프로젝트지원에 의해 채용되어 있다. 이밖에 국내외로부터 연간 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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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명의 학생연구원(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한다)과 700명 이상의 객원연구원도 초빙되어 있다. 
1911년에 설립된 카이저 뷜헬름협회를 전신으로 한 전통있는 막스플랑크협회는 노벨상 수상자도 많이 배출하여 기초과학분야에
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통일 이후는 구동독지역의 연구인프라정비에도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으며, 1991년에 약 30개
의 대학내 연구그룹을 조직하여 그 후 이들 연구그룹을 독립된 연구소로 재편하였다. 지금까지 구동독지역에서 15개의 막스플랑
크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이 중 13개 연구소가 연구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900명 정도의 동독지역 직원수는 최종적으로는 
1,500명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문을 갖지 않은 연구활동만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연구소가 독
립된 자주 운영이 보증되어 있어, 유연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반반씩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막
스플랑크협회에 대한 기관지원은 2001년까지의 예산이 확약되어 있다. <표 6>은 막스플랑크협회의 과거 5년간의 사업비와 앞
으로 4년간의 정부기본지원 예산이다. 

이 표의 예산에는 막스프랑크-플라즈마물리연구소(대규모연구센터로도 지정되어 있다)의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
는 막스플랑크협회의 1997년도 예산은 17억 760만 마르크로 되어 있지만, 플라즈마물리연구소를 포함하면 19억 4,400만 마르
크가 된다. 

이 플라즈마물리연구소를 포함한 1997년도 예산을 연구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물리와 생물학 관련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두 가지 분야만으로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이들 다음으로는 천문·우주·의학·화학이며, 이들 5가지 분야

에 예산의 80% 이상, 인원의 70%이상이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는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분야 뿐 아니라 
법률, 역사, 사회학, 경제학 연구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들 인문과학의 4가지 분야를 합계하면 전체의 20%의 인원이 일하고 있
다. 1997년도 예산에서는 물리와 생물학은 대폭적으로 증액되었고, 경제학의 예산은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역사·사회학

이 전년도에 이어 예산삭감 대상이 된 외에 2% 전후의 삭감이 된 분야가 많다. 

구동독지역에 구서독지역과 함께 과학기술인프라를 정비한다는 독일정부의 기본방침에 협력하고 있는 막스플랑크협회에는 연간 
5%의 기관지원 증액이 보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증액으로는 연구그룹의 연구소로의 격상이나 설립한 연구소의 활동확대
는 어렵다. 연방정부·주정부와의 합동결의에 의한 구서독지역의 인원규모 삭감의무에 따라 동 협회는 1994년부터 구서독지역의 

포스트를 삭감하고 있다. 이미 1996년까지 매년 1%씩 누계 219명이 삭감되었고, 1997년 이후는 매년 2%를 삭감하여 2000년
까지 누계 737명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동 협회는 1996년부터 구서독지역의 기존의 연구소 폐쇄
도 검토하고 있다. 폐쇄하는 연구소의 선택기준으로 대학과 대규모연구센터에서 담당분야의 기초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또 간부직원의 정년퇴직 시기와 연구소의 지리적 분포 등이 고려되어, 이하 4군데의 연구소가 후보에 올랐다. 

·막스플랑크생물학연구소(튀빙겐) 

·막스플랑크행동심리학연구소(뮌헨근교의 제뷔젠) 

·막스플랑크항공학연구소(하르츠지방의 린다우) 

·막스플랑크역사연구소(괴팅겐) 

이들 연구소에서는 소내의 각 부문 책임자가 퇴직하기까지는 그 부문의 연구활동을 계속하 

<표 6> 막스플랑크협회의 사업예산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8-008.HTM (7 / 13)2006-05-08 오후 4:01:34



과학기술정책 Vol.8 No.8 008

<표 7> 막스플랑크협회의 연구분야별 예산(1997년) 

도록 되어 있다. 1915년 창립된 생물학연구소(츄빙겐)의 경우는 1997년 9월말에 먼저 미생물연구부문이 폐쇄되었지만, 감염생
물학부문은 2000년까지, 막생물화학부문은 2003년까지, 면역유전학부문은 2004년까지 활동을 계속한다. 

3) 프라운호퍼협회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주로 응용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프라운호퍼협회는 <표 8>, <표 9>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국내에 독립된 44개 연구소와 5개의 서비스시설, 지부, 연구그룹 등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각 연구소에 소속된 데
몬스트레이션 센터와 서비스센터, 분실의 수는 국내외를 합하여 80개 이상에 달한다. 사업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기관지원의 역할
은 1980년대 말경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서는 운영비의 30%이하까지 내려갔지만, 독일통일 후의 기관지원 증액으로 현재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40%로 돌아가 있다. 1996년의 기관지원은 5억 6,000만 마르크였다. 한편 프로젝트지원의 비율은 이전에
는 30%이상이었지만, 현재는 20%로 내려가 있다. 이 밖에는 외부로부터의 위탁연구에 의한 수입에서, 그 비율은 서서히 늘어나
고 있어 1996년은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각 연구소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은 수탁연구의 합계는 1996년에는 4억 마르크에 
달하여 연구소가 받는 정부프로젝트지원 금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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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프라운호퍼협회의 연간사업예산

<표 9> 프라운호퍼협회의 인원 

다. 민간의 고객수는 약 2,700개사로, 이 중 2,000개사 가까이가 중소기업이었다. 연구소에 따라서는 운영비의 반 이상을 기업으
로부터의 위탁연구로 보충하는 곳도 있다. 

새로운 컨셉트에서는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응용기술의 연구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도입시에도 기업
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지의 연구소에 유한회사의 형태로 경영되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하여 여기에
서 테스트마켓용제품을 소량생산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제품을 시장에 시험적으로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는 제품이나 제조프로세스에 변경을 가하거나 하여 시장투입 위험을 경감한다. 최초의 이노베이션 센터는 
프라운호퍼집적회로연구소(IIS)가 「이노베이션 센터 전기통신기술유한회사」를, 프라운호퍼식품포장연구소(ILV)가 「이노베
이션 센터 폴리머 리사이클 유한회사」를 1997년 중에 발족시켰다. 독립사업으로 경영되는 이노베이션 센터에는 기관지원은 이
루어지지 않는다. 

제조에 관하여 또 하나 특필해야 할 것은 뮌헨의 프라운호퍼고체기술연구소(IFT)가 ASIC(특정용도용 집적회로)의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이 공장의 목적은 일렉트로닉스분야의 많은 중소 메이커의 니즈에 대응하는데 있다. 자사의 노하우를 소프트
웨어 뿐 아니라 ASIC에 도입하여 제품에 사용하면 복사될 우려가 없지만, 통상의 IC메이커는 양산체제이기 때문에 1만개 단위
의 소량수주에는 대응해오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발주하는 것도 노하우 유출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저되어, 소량생산에도 응
하는 국내공장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었다. IFT는 제조기술을 지멘스사로부터 도입하여 동사는 종래의 ASIC 제조라인을 IFT에 
이관함으로써 소량생산을 아웃소싱한 형태가 되었다. 종래는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것으로 종료하였던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위
탁개발업무이지만, 이 공장의 완성으로 기업을 위한 소량생산까지 청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라운호퍼협회 전반의 움직임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국제화의 추진과 운수교통기술, 전기통신, 유전자공학의 각 부문에 힘을 쏟
고 있는 점이다. 국제화에 관해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업무를 EU 역내로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로 약 3,000만 마르크,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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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약 5%가 독일을 제외한 EU 역내의 업무로 되어 있다. EU역내 다음으로 큰 시장이 미국으로, 여기에서의 매상은 미국진출 
초년도인 1993년의 250만 마르크에서, 1996년에는 1,100만 마르크로 확대하고 있다. 누계에서는 2,200만 마르크가 되었다. 미
국에는 프라운호퍼협회가 독자적인 연구설비를 갖춘 센터를 6군데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미시간주에 있는 프라운호퍼레이저
기술연구소(ILT)의 리소스 센터에서는 GM, 포드, 클라이슬러의 3대 자동차 메이커와의 공동연구로 최첨단 용접기술을 개발하
여 그 성과는 독일로도 환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에서는 프라운호퍼바이오메디칼기술연구소(IBMT)가 잭슨 메모리얼 
메디칼 센터를 비롯해 많은 기관이나 기업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프라운호퍼응용소재연구소(IFAM)는 델라웨어주에 리소스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프라운호퍼생산기술
연구소(IPT)의 리소스 센터와 프라운호퍼화상처리연구소(IGD)의 컴퓨터 그래픽 센터가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이나 연구소와 
연구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협회에 있어 유럽, 미국에 이어 중요한 지역은 동남아시아이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에는 프라운호퍼생산기술자동차
연구소(IPA)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1996년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사업규모는 아직 400만 마르크대로, 현재는 기술노
하우·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단계이다. 나아가 현재 프라운호퍼협회는 브라질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경제에 있어 중요

한 동유럽에서는 동 협회가 독자적인 사무소를 가지지 않고 네델란드의 연구기관 TNO의 프라하 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 

4) 블루리스트기관 

대규모연구센터, 막스프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와 함께 독일의 공공연구기관(대학제외)의 4대 기둥의 하나가 「블루리스
트의 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연구기관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지원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1977년에 협정을 체결하였
을 때, 첨부리스트로서 파란색 용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소의 막스프랑크연구소와 응용기술개
발의 프라운호퍼연구소의 중간적인 연구기관으로서 블루리스트기관은 대학의 파트너가 되는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독
일통일 후에는 구동독 연구조직의 대부분이 해체되었는데, 이들 시설과 인력으로 34개 연구시설이 블루리스트기관으로 재편성되
었다. 독일전국에서는 연구소가 66개, 서비스시설이 17개로 총 83개의 기관이 블루리스트로 지정되어 있다(<표 10> 참조). 이
들 기관에서는 총 1만 2,000명의 연구자와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반 정도가 과학자이다. 블루리스트기관중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작은 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은 40명에서 150명 정도의 규모이다. 블루리스트기관에 대한 기관지원은 1996년은 합
계 약 13억 마르크였다.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그러나 블루리스트기관 중에는 서비스시설도 있
어 반드시 이러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또 연구부문을 가진 몇 군데의 박물관도 블루리스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매
년 봄과 가을에 공동경제예측을 발표하는 독일 6대 경제연구소도 블루리스트리관이다. 또 유명한 뮌헨의 독일박물관, 베를린의 
하인리히 헤르츠통신기술연구소, 키일의 해양연구소, 칼스루우에의 과학기술정보데이터뱅크 등도 블루리스트기관으로 되어 있
다. 

블루리스트기관은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서 운영되며, 상부단체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통일 후에는 구동독 연구시설의 
대부분이 블루리스트기관으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에 블루리스트기관의 수는 통일전의 48개에서 일시에 83개로 늘어났다. 총사업
예산도 1991년의 5억 마르크에서 다음해인 1992년에는 10억 마르크로 배증하였으며, 1996년에는 13억 2,400만 마르크가 되
었다. 이 중 6억 8,000만 마르크가 연방정부의 지원이다. 1995년 3월에는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상부조직 「블루리스트 
과학공동체(WBL)」가 발족되었다. 이 기관은 앞으로 긴급히 평의회를 조직하여 미래에는 이 평의회가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
터의 기관지원을 각 기관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상부조직의 명칭도 WBL에서 「과학공동 

<표 10> 블루리스트기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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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치(WGL)」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서는 앞으로 블루리스트기관은 대학의 연구실과 마찬가지로 DFG를 통하여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3∼4년간은 시험적으로 블루리스트에 대한 기관지원의 일부(5% 정도)가 DFG를 통하여 지급되게 될 전망이다. 현재 83개의 블루
리스트기관의 모두가 과학평의회의 사정을 받고 있으며, 1999년말까지는 기관지원을 계속 받을 기관이 확정되게 되어 있다. 

5) 독일연구공동체(DFG) 

독일연구공동체(DFG :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는 주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기관이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기관지원을 받아 이것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팀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자는 DFG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60명의 과학자가 DFG의 심사회나 위원회에 멤버로 참가하여 심
사와 지원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표 11>에 지원실적, <표 12>에 분야별 내역을 나타내었다. 

DFG가 실시하는 지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원금의 60%를 차지하는 「일반연구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씩
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누구도 자유로운 연구테마로 신청할 수 있는 「통상신청프로세스」에 의한 
것, 특정테마로 복수의 연구자가 일정기관 팀을 만들어 공동연구를 하는 「중점신청프로세스」, 중기공동연구프로젝트인 「연구
그룹지원」, 광역이용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지원」등이 있다. 

<표 11> DFG의 지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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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연구지원 외에도 「특별연구분야」로 불리우는 지원제도가 있다. 이것은 연방정부가 75%, 주정부가 25%를 지출하는 것
으로 대학의 연구소 등이 신청하는 장기학제공동연구프로그램이다. 이 특별연구분야 중에 1996년 7월부터 「기술이전분야」라
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특별연구분야는 보통은 연구프로젝트가 종료하면 그 결과가 발표되고 그 내용의 이용은 
일반에게 위임된다. 기술이전분야 지원프로그램은 연구결과를 산업계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프로젝트에도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대학의 연구자가 실제 기업내에서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기까지의 개발을 원조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측에 관련되는 
비용만이 지원되며, 프로젝트 경비 전체의 31%에서 94%를 차지하는 기업측 비용은 기업의 자기부담이 된다. 신청접수개시후 1
년 동안 17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어, 그 중 3건의 프로젝트가 이미 개시되어 있다. 1996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3건의 프로젝트 합
계로 217만 마르크였다. 기술이전분야의 제1호 테마는 「플렉시블 프로덕션에 있어서의 조립 작업」이었다. 이것은 1995년말
에 종료된 특별연구분야 프로젝트의 연구성과를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쉬투트가르트대학의 3개 학과로부
터 총 9개 연구소와 중소기업 7개사가 협력하여 프로 

<표 12> DFG지원의 분야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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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계측기기와 모터 등의 메이커인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다른 2건의 프로젝트는 뮌헨공과대학과 쉬투트가르트대학의 것으로 각각 「제품설계와 조립공정의 통합에 의한 조립의 
자동화」와 「측량선의 자동항행」이 기술이전 테마로 되어 있다. 

 

주석Ж) 본 자료는 "JETRO 기술정보" 제386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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